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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교리문답 07 (20190224) 소교리문답 제7문

소 교리문답 제7문

1. 오늘의 공부

2. 꼭 읽어야 할 성구

(엡1: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3. 우리가 공부할 내용

  ◉ 제6문과 답을 자녀(학생)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성경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 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미술시간에 찰흙으로 만들기를 해본 적 있죠? 
찰흙 만들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찰흙으로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여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토끼를 만들 것인지, 로봇을 만들 것인지, 인형을 만들 것인지, 고양이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집을 만들 것인지 목표를 세워야 
그 목표에 맞게 찰흙을 반죽하고 떼고 빚을 수가 있을 거예요.
토끼를 만들려고 한다면 찰흙을 떼어서 토끼 몸통을 만들고, 다음에는 다리를 만들고, 다음에는 길쭉한 귀를 만들고 꼬리를 만
들고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을 하나하나 붙여서 토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토끼를 만들려고 하면서 집에 붙일 창문을 만들고, 호
랑이 꼬리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은 아무 목표나 계획도 없이 찰흙을 가지고 그냥 장난치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것에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길에 다니다 보면 건물을 짓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집이나 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떤 용도의 집을 지을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공장을 지을 것인지 용도를 정하고 그 용도에 맞게 설계라는 것을 합니다. 
설계라는 말은 ‘계획을 세운다’라는 뜻인데, 미리 정한 용도에 맞게 집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창문은 어느 방향으로 
몇 개를 만들 것인지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설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것도 아무 생각 없이 하신 일이 아니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 아세요? ‘뜻하지 않게 저절로 생긴 일’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버스를 탔는데 생각지도 않게 친구를 만났어요. 그럴 때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라고 하죠. 이처럼 계획하지도 않고 생
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정말 많다고들 합니
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한 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어 진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죠.  
그런데 그처럼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저절로 일어나
는 우연한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홍수 때문에 집이 잠기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보다 더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런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런 것
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는 일이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

제7문 하나님의 작정(영원한 결정)은 무엇인가요? 

답
하나님의 작정(영원한 결정)들은 자기 뜻의 협의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그것으로써 하

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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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죠? 자기의 영
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
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 사람을 천국에 갈 사람과 멸망을 받을 사람으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
인 것을 알아야 해요. 
사람은 모두 다 멸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죄 때문이죠. 우리도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도록 되어 있
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 받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
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이해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늘을 원망
하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모든 일
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4. 질문하고 토론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공부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주면서 토론으로 이끌어 가세요)

  1) 정리를 위한 질문 

     ①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에게 작정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천국에 갈 사람과 멸망을 받을 사람으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③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죄 때문에 모두 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
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시기
로 작정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 받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④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늘을 원망하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
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도 겪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적용을 위한 토론질문

     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말해 볼까요?

     ②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5. 다음에 공부 할 주제 (꼭 암기해 주세요)

  제8문 :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들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자기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6. 기타 과제  (계 4:11을 미리 읽어 오세요) 


